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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 바이러스성 연화병은 직경 27㎚크기의 연화병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바이러스 증식 장소는 소화관 중장의 배상세포 세포질이며 특히 어린누에에 병원성이 매우 강하고 누에 똥과 함께 바이러스가 배설됨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또한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12~14일로 치잠기 감염으로 상족 직전에 발병함에 따라 양잠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누에병의 하나이다. 연화병 바이러스는 1964년 일본의 양잠농가병잠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으며 종래 세균 및 생리장애에 의한 연화병과 구별하기 위하여 ‘바이러스성 연화병’ 혹은 ‘전염성 연화병’ 으로 명명하였다. 
  이 병 발생은 일본의 경우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며 당시 바이러스의 분리, 정제법의 미확립으로 주로 발생생태, 잠품종의 저항성 검정 및 진단법 등 실용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바이러스 정제법의 확립과 함께 연화병 바이러스의 핵산 및 구성 단백질에 관한 성상연구로 피코르나비리데(과)에 속하는 바이러스임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의 연화병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는 일본산 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 구성 단백질성상, 저항성 유전양식 및 증식기구에 관한 기초 연구와 본 병 방제를 위한 장려 잠품종과 주요 원종에 대한 저항성 검정 및 품종 육성, 염산 구아니딘에 의한 발병억제 효과 및 고온처리에 의한 발병억제효과시험 등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1989년에 국내 양잠농가로 부터 연화병 바이러스를 최초로 분리하게 되었다. 

	 
	 

	 
	1. 국내산 연화병 바이러스의 분리 및 그 성상

	 
	  1989년 경기도 향남 및 경상북도 예천 지역의 양잠농가에서 전형적인 연화병증상을 나타내는 병잠으로부터 연화병 바이러스를 분리하여(그림 1) 이들에 대한 성상을 구명하였다. 분리한 바이러스는 27±1.7㎚의 구형입자로 그 핵산은 단일가닥의 RNA임이 확인되었으며 바이러스 구성단백질은 4개로 각각의 분자량은 35,000, 33,000, 31,000, 11,400 daltons이었다. 또한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한 항혈청과 일본산 연화병 바이러스와 항원 항체반응이 인정되어 이들 바이러스간에 공통 항원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에서 분리한 연화병 바이러스와 일본산 연화병 바이러스는 동일한 바이러스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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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잠농가 발생 병잠에서 분리한 연화병 바이러스 

	 
	 
	 
	 
	 
	 

	 
	2. 연화병 바이러스의 증식 

	 
	  이 바이러스의 증식과정은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살펴볼 때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중장배상세포의 세포질내에 ‘Cytoplasmic wall’이 비대해지고 배상세포의 세포질 내에 virus-specific vesicle이 나타나면서 전자밀도가 균일한 물질 집적상(matrix)과 linear structure, tubular structure가 형성된다. Virus-specific vesicle은 일중활면막을 갖는 구형으로 그 안의 섬유상 내용물은 바이러스 조립에 관여하는 핵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자밀도가 균일한 matrix의 집적물은 바이러스 capsid 단백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Virus-specific vesicle내의 핵산과 matrix의 capsid 단백질에 의해 바이러스가 조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감염 말기에는 원통세포의 세포질에 감염배상세포의 변성물인 봉입체도 관찰되고 소구화된 배상세포가 중장강으로 탈락된다. 이와 같이 탈락된 감염 배상세포는 많은 바이러스 입자를 포함하여 뽕잎오염을 통해 2차 감염원으로 작용한다. 

	 
	 
	 
	 
	 
	 

	 
	3. 바이러스성 연화병의 진단

	 
	  연화병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아 전자현미경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본 병의 진단 수단으로 주로 생물 검정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진단 소요기간이 12~14일로 사육 중 조기진단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성 연화병의 새로운 방제법으로 본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하는 방제 체계를 수립하고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혈청을 생산하여 바이러스 검출 최소농도 및 진단 가능 시기를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혈청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본 병을 진단할 수 있으나 항혈청으로 poly clonal항체를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 검출감도가 낮고, 조직 마쇄액과의 비특이성 문제로 판단에 혼동이 우려되어 연화병 바이러스에 대한 단크론성 항체제작 및 이를 이용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바이러스 검출 최소농도를 1ng/㎖까지 낮추어 검출감도를 높임과 동시에 비특이성문제를 배제하게 되었다. 

	 
	 
	 
	 
	 
	 

	 
	표 1. 혈청학적 기법을 이용한 연화병 바이러스의 검출과 진단
구 분

바이러스 검출 최소농도

진단가능 시기

2중 면역 확산법 
Dot immunobinding assay (DIBA) 
효소항체법 
단크론성 항체법 

32.5㎍/㎖
30ng/㎖ 
15ng/㎖ 
  1ng/㎖

48hr
24 
24
24 



	 
	 
	 
	 
	 
	 


